
COVID-19 자가 대처 방법(안)
              “본 내용은 캄보디아 의료환경을 배경으로 각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

            이며 캄보디아의 몇 분의 의료선교사(의사)와 한국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검토한 내용입니다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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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개 요
  최근 캄보디아 내 지역감염이 확산됨과 동시에 한국교민의 COVID-19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 
  나옴에 따라 각 가정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가정에서 COVID-19에 대해 1차적으로 대처  
 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여 COVID-19로 부터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음. 

▢ COVID-19의 증상1) 
   1. 주요증상 
     • 기침(50%), 열(38℃이상, 43%), 두통(34%), 호흡곤란(29%), 인후통(20%),
       설사(19%), 오심, 구토(12%) 순
   2. 기타증상 
     • 후각, 미각소실,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어지러움, 콧물/코막힘, 객혈, 흉통, 
       결막염, 피부증상, 정신학적 증상 등 다양
   cf. 상기 증상은 일반적인 증상이며 최근 무증상 코비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
       개인별 증상이 다를 수도 있음

▢ 현 상황
   -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COVID-19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
   - 가정에서 일반적인 증상을 갖고 감기(상기도감염)와 COVID-19를 구분하기 어려움
   - 고열을 동반한 감기증상 시 프놈펜 내 주요 병원에서의 입원/치료 거부사례 발생
   - 조기에 COVID-19 검사를 해서 양성일 경우 병원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 
     현실적으로 일반감기 증상만으로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기는 어려움
   - 확진 진단 전 COVID-19 증상이 진행된 후에는 입원 거부사례 발생 (골든타임 놓침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 최근 한국교민 사망 사례

▢ COVID-19 자가 대처 원칙
   1. 확진자나 의심환자 접촉력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하고, 의심이 가는 증상이 있으면  
      진단검사 받을 것을 권유 (한국 경우 무증상 확진 환자 30-40%)
   2. 일단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 필수적 (본인, 가족 보호차원)
   3.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(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회적 거리두기 등)
     -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치과에 다녀왔지만 치과 의료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
       전염된 보고 사례 없음 (한국 경우) : 가장 중요한 예방법

1)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“COVID-19 진료권고안 ver 1.0” / 국립중앙의료원,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센터



▢ COVID-19 자가 대처 방법
   1. 각 가정별 평상시 “COVID-19 대처 기본 품목”(4가지) 비치
      1) 타이레놀(650mg) 2) 산소포화도 측정기(Oximeter) 3) 수은 체온계, 자동혈압계

      

타이레놀 650mg (가격 3~4달러) 산소포화도 측정기 (가격 20~35달러)

자동혈압계 (가격 35~55달러) 수은체온계 (가격 0.7달러)

      -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(Oximeter)는 중국제부터 독일제까지 다양하게 있음. 
      - 비접촉식 체온계는 온도 편차가 크므로 아날로그 수은 체온계를 권장(가장 정확함)
      - 혈압계는 수동, 자동 상관 없으나 자동혈압계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 
   2. 감기증상 및 유사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시행
      1) 일반감기가 아닌 코비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먼저 자가 내 별도 격리 
         - 가족과 별도 생활공간 마련, 최대한 다른 가족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
      2) 타이레놀을 용량에 따라 2~3일 복용 (12세 이상 및 성인 :  650mg 1일 2정 8시간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격으로 복용, 총 6정을 넘지 않는다)
               증상 호전 없을시 COVID-19검사2) (러시안병원 등) : 선제적 조치
      3) 동시에 산소포화도 (정상치 : 100~97%) 및 활력증상 측정(혈압, 맥박, 호흡, 체온)
         - 저위험군 : 경과관찰, 중등도위험군/고위험군은 즉시 병원치료 : 붙임 참조
         - 산소포화도 94% 이하로 떨어지거나 숨이 차면 산소투여 및 병원치료
              산소투여, X-ray 촬영, 항생제, 항바이러스제재, 스테로이드 치료 필요
      cf. 보통 대부분 COVID-19의 경증과 중등증에서는 80% 이상이 타이레놀 복용 후  
          첫 3일 이후에 열도 없어지고 무증상이 되면서 격리 후에 퇴원하게 됨. 또한 
          당뇨, 고혈압 등 혈관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에 대한 혈전예방제와 혈당조절,  
          혈압조절, 2차 세균감염에 대한 치료가 꼭 병행되어야 함. 

2) 검사기관 : 러시안병원, Chak Angre Health Center, 각 도립병원



▢ 붙임 
   1. 위험군 구분 도표3) : 각 항목별(1~7번) 점수를 모두 합산 한다.                  

   

항목 변수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
1 산소포화도 91 이하 92~94 94~95 96 이상
2 맥박 40 이하 41~50 51~90 91~110
3 수측기혈압4) 90이하 91~100 101~110 111~219 220 이상
4 호흡수 8회 이하 9~11회 12~20 21~24 25회 이상
5 체온 35 이하 35.1~36.0 36.1~38.0 38.1~39.0 39.1 이상
6 의식수준 정상 이상
7 산소투여여부 예 아니오

  

    1) 4점 이하 (저위험군) : 경과 관찰
    2) 5점 이상 (중등도위험군) : 생체증상 지속적 관리 위한 병원치료
    3) 7점 이상 (고위험군) : 병원치료
    예) 산소포화도가 93%(2점), 맥박이 95회(1점), 수축기혈압이 95(2점), 호흡수가  
       10회(1점), 체온이 38.3도(1점), 의식수준이 정상(0점), 산소투여를 하고 있는     
       (2점) 사람은 총점 9점으로 “고위험군”에 해당
   2.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됨.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COVID-19  
      검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 1~2일 소요.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  
    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 
     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산소통을 사전에 각 가정별 준비해 놓을 것을 추천

     

 [산소통 사용방법]
1. 산소조절기 아래 부분에 증류수를 아래 눈금
   만큼 채운다. 그냥 산소만 틀면 안됨. 가습
   작용을 위해서 반드시 증류수를 함께 채워서
   사용해야 함. 

       적정 증류수 양 

2. 환자 상태에 따라 산소조절기의 산소량을 
   조절한다. (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소량 조절)
3. 산소통 20리터 기준 : 약 6시간 사용 가능

산소통 SET(조절기 포함) 가격 : 75달러
 cf. 산소충전가격 : 16달러 (8리터 기준)

   3. 산소포화도 측정기, 체온계, 산소통 등은 올림픽 약국거리에서 쉽게 구매 가능
                  

3) [National Early Warming Score(NEWS), 영국]
4) 혈압 예 : 120/80 (수축기혈압/이완기혈압) 



   4. 수은 체온계 사용방법

      

① 온도계 뒷부분을 잡고 손목을 이용하여
   2~3회 가량 세게 턴다 (온도계 눈금이
   35℃ 이하가 되도록)

② 온도계의 앞부분(흰색철)이 겨드랑이
  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한후 겨드랑이를
   붙여 체온을 잰다 (10분)

③ 온도계의 앞부분을 만지지 말고 뒷부분을  
   잡고 조금씩 앞, 뒤로 돌리면 하얀 눈금이  
   보인다.

④ 온도계의 하얗게 변한 눈금을 읽는다
   (위 사진의 예 : 35.7℃)

      [주의사항] 
      수은체온계는 유리로 되어 있어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하고 만약 깨져서 수은이 바닥에  
      떨어졌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종이로 쓸어 담아서 봉투에 넣어 처리
 


